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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김지

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2009년 3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 언론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레프트21>

은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진보 언론 중 하나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2회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이는 대중을 직접 찾아가는 언론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언론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 5월 7일 경찰은 등록돼 있는 합법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시법 위반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씌워, <레프트 21>을 판매하던 6인을 도로 한복판에서 한 시간 

반이나 불법 감금했고, 마침내 불법 연행해 유치장에서 꼬박 47시간을 불법 구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은 부상을 입고 안경까지 부러졌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

위요, 심각한 인권 탄압이다. 이른바 ‘법치국가’인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매우 유감이게도,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와 인권 탄압을 바로잡기는커녕 당시 연행

된 6인에게 자그마치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법원의 판결에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진보 언론 <레프트21>은 창간 이래 이명박 정부의 이러저러한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

중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해 왔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은 명백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처사다.

우리는 6인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언론의 자유와 정의·인권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이 이들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아울러 불법 연행과 인권 탄압을 저지를 경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행여라도 법원이 정의와 인권을 외면하고, 언론의 자유와 의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모든 세력을 모아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

다.

법원은 즉각 벌금형을 철회하고 김지태를 비롯한 6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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